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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문화재단-울산 HD FC, 

문수경기장에 ‘스포츠·문화의 꽃’ 피운다

“단순 관람을 넘어 축제 문화로”… 홈경기장, 복합 문화 광장으로 변신

- 22일 서동욱 고래문화재단이사장-강명원 대표이사, ‘스포츠·문화 활성화’ 맞손

- 26일 대전전 시작으로 ‘남구 거리음악회’ 정례화… 시즌 10회 공연 예정

- 서동욱 이사장, 26일 홈경기 시축 나서며 구단 명가 재건 ‘힘 보태기’

 (재)고래문화재단(이사장 서동욱)이 울산 HD FC와 손잡고 문수축구경기장을 스포츠와 예술이 

공존하는‘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고래문화재단은 지난 22일 남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서동욱 이사장과 강명원 울산 HD FC 

▲ 2026년 고래문화재단×울산 HD FC 업무협약



대표이사, 최정호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재단의 대표 사업인 ‘남구 거리음악회’를 울산 HD FC의 

홈경기 현장으로 확장해 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다. 오는 26일 대전전 홈경기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경기장 주 

출입구 광장에서 수준 높은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주요 협약 내용은 ▲홈경기 시 거리음악회 공연 지원(회차별 2팀, 1시간) ▲울산 

고래축제 및 퀸즈 컬렉션 등 재단 주요 사업의 구단 내 홍보 ▲ 제30회 울산고래

축제 시 선수단 사인회 및 퍼레이드 참여 등 상호 행사 협력 ▲관람객 대상 경품 후원 

및 행정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은 구단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울산 HD FC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이끄는 고래문화재단이 만나, 단순한 스포츠 관람을 넘어 시민들에게 하나의 ‘축제 

문화’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동욱 고래문화재단 이사장(남구청장)은 “울산의 상징인 울산 HD FC 선수들이 

뛰는 문수경기장에 ‘남구 거리음악회’의 선율이 더해져 시민들께 더 큰 감동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 자산들이 구단의 명가 재건

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명원 울산 HD FC 대표이사는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문화를 꽃피우고자 하는 이사장님

의 구정 철학에 깊이 공감한다”며, “품격 있는 거리음악회를 통해 경기장 분위기가 한층 

밝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구단 또한 고래축제 등 재단의 주요 사업을 팬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적극 협력하여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명문 구단으로 거듭나겠다”고 화

답했다.



 한편, 서동욱 이사장은 오는 26일 문수경기장 광장에서 열리는 협약 기념 첫 번째 

거리음악회 현장을 찾아 출연진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홈경기에서는 직접 시축자

로 나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구단 재도약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본격

적인 협력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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